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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재

술이 먼저냐? 안주가 먼저냐?

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

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는야 

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

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질문은 들어봤어도 

술이 먼저냐 안주가 먼저냐 하는 질문은 생소할 수 

있다. 그래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자. 당신이 만약 

종종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술을 마셨던 사

람이라면 생각해 보자. 술을 마시기 위해 안주를 먹

는지 아니면 안주를 먹기 위해 술을 마시는지......

정말 술 자체만을 좋아하는 주당, 술꾼, 애주가들

도 있을 것이다. 깡소주에 새우깡, 막걸리에 김치면 

충분하다며 다른 안주 없이 술병을 계속해서 비워내

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도 목격했으니깐. 이런 사람

을 보면 나는‘에이~~~ 이러면 속 버리지~’하면서 

보란 듯이 꾸역꾸역 먹게 되는데...... 과연 이게 더 나

은지는 잘 모르겠다. 안주를 먹지 않는 주당들의 특

징은 안주와 전혀 상관없이 술을 찾아 마신다는 것이

다. 기분이 좋아서, 기분이 안 좋아서, 날이 더워서, 날

이 추워서, 혼자가 외로워서, 모임이 신나서...... 이 정

도면 술을 마시기 위한 구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

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. 그리고 누구랑 어디서 

마시느냐 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신다는 그 자체가 

제일 중요하다. 가끔씩 편의점 맥주와 함께하는 혼

술도 가볍게 한잔이 아니라 몇 캔씩 비워내는 내공

을 보여주기도 하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하거나 필

름이 끊기기도 한다.  

다음은 안주파로 음식만 보면 술 생각이 난다고 한

다. 치킨, 피자, 튀김류를 보면 시원한 맥주가 당긴다

고 하고 얼큰한 찌개나 전골을 보면 소주가 생각난

다고 하고 빈대떡이나 도토리묵 먹을 땐 막걸리 타

령을 한다. 술 마시는데 안주가 없으면 대충 아무거

나 적당히 꺼내 먹기보다는 술 궁합 따져가며 그럴

듯한 안주를 준비한다. 참고로 최고의 궁합으로 알

려진 치맥(치킨과 맥주)은 실제로는 칼로리도 높고 

건강에 좋지 못한 조합이라고 한다. 술 마시면서 건

강을 따지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지방이 많은 치

킨, 튀김, 땅콩 등은 맥주랑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나

기 쉽고 소화에 좋지 않다고 한다. (아무리 그래도 치

맥은 포기 못함)

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안주파

에 가깝다. 음식 없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솔직히 상

상만 해도 끔찍하다. 그러다 보니 체지방 감량을 위

해 식단에 돌입할 때마다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술

이었다. 술 자체 칼로리도 만만치 않지만 술이 들어

가면 평소에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집

어삼키기 때문이다. 술이 함께하는 자리는 일반적인 

식사보다 훨씬 길어져서 오랜 시간 먹게 되기도 하지

만 술이 들어가면 뇌에서 포만감을 제대로 인지하지 

못하고 오작동 되어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먹게 된다. 

결국 나중에 너무 배가 불러서 맥주 한 모금 넘기기

가 버겁다고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. 

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

보자면 나는 술이나 안주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

각한다.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술을 

마시지 않기 때문이다. 혼자 있을 때 술이 마시고 싶

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. 행여 그런 생

각이 들었다가도 막상 실행에 옮기면 맥주 한 캔도 

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. 또 가령 맛있는 음

식을 보고‘그럼 어디 나도 음식에 페어링 해서 술을 

한잔해볼까?’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

시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안주가 훌륭해도 딱

히 술이 더 맛있거나 하지 않다. 그러니 술 자체를 그

리 즐기는 편은 아닌 걸로. 근데 말하다 보니 거의 

대부분의 애주가들이‘나도 사람이 우선인데?’할 

것 같네?

그래서 칼럼을 쓰다 말고 종종 어울려 동네 호프집

에서 생맥주를 함께 마시는 친구들 단톡방에“술이 

먼저냐 안주가 먼저냐?”고 물었다. 그랬더니 역시나 

대답이 제각각. 부연 설명도 꽤 길었다. 하지만 다양

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평생 비음주자로 살아온 술알

못 남편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. 그의 입에서 한

치의 망설임도 없이 툭 튀어나온 한마디는“헛소리

하고 자빠졌네.”

음...... 뭐 술이 먼저면 어떻고 안주가 먼저면 어떤

가...... 그래도 술을 마셔야 한다면 안주는 술의 흡수 

속도나 흡수율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적

당한 안주와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

이상 헛소리를 접는다. 


